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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서론]

정부에서는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시장에서 경쟁은 불가피하게 되어 비교열위에 있는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

일 수 있도록 신품종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신품종의 보급 및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해 신품

종 도입 농가의 경영성과 분석과 신품의 현장 적용 실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농업 R&D 기술 중 고구

마와 팥 신품종 기술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및 기술수명을 추정하고 관련 DB를 구축하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고구마와 팥 신품종의 기술수명은 품목별 집단심층면접조사를 통한 기술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굴, 요인별 가중치 산

정을 위한 선도농가 대상 AHP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특허인용분석을 통해 품목 평균수명 산출 후, 기대수명 도출을 위한 

농가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추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집단심층면접 결과 기술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비(매출 증가, 비용 감소, 이익 증가, 판매단가 증가, 판매및유통 용

이성), 재배(재배관리 용이성, 품질 향상, 병해충방제 용이성, 노동력 절감, 단위생산량), 소비(소비자 선호, 소비량, 소비자 인

지도, 지속적인 재구매, 소비자 만족도)요인이 설정되었다. AHP 분석 결과 고구마의 경우 일관성비율은 모두 0.1미만으로 나

타났으며, 2계층에서 ‘소비요인’, ‘수익요인’, ‘재배적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수익요인’의 세부요인 중에서는 ‘매출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배적요인’의 세부요인 중에서는 ‘단위생산량’이. ‘소비요인’의 세부요인 중에서는 ‘소비자선호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팥의 경우에도 일관성비율은 모두 0.1미만으로 나타났으며, 2계층에서 ‘수익요인’, ‘재배적요인’, ‘소

비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수익요인’의 세부요인 중에서는 ‘매출증가’가, ‘재배적요인’의 세부요인 중에서는 ‘단위생산량’

이, ‘소비요인’의 세부요인 중에서는 ‘소비자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품목별 기술수명 추정은 [품목평균수명+(농가설문추가수명+(농가설문추가수명*가중치*100))]의 수식을 통해 각 요인별 

추정 기술수명이 도출되며 이를 세부요인의 수로 나눠준 평균값으로 품종의 기술수명을 추정하였다. 품목평균수명은 특허인

용분석에 따라 서류 11.42년, 두류 7.27년을 적용하였으며, 농가설문 추가수명은 농가 설문조사를 통해 각 요인별 추가 기대수

명을 조사한 결과를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추정된 품종별 기술수명을 보면, 고구마 품종 중 호감미는 18.4년, 꿀고구마는 44.2

년으로 나타났으며, 팥 품종 중 충주팥은 9.8년, 아라리는 26.0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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